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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사도행전 1장 4~8절 
- 제목 : “이념과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사랑한 제자”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민족을 향한 자기 열정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류를 사랑하는 일에 전 생애를 쏟아 부었던 
제자의 이야기다. 좁은 의미의 자기 민족을 벗어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애를 바쳤던 제자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들을 때 당신은 ‘협소한 애국자인가?’,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인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 말씀시리즈에서 10번째로 살펴보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 누가복음 6:15
 
2. “셀롯이라는 시몬”(눅6:15)은 열심당원이다. 열심당파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종파인가?  
 
3.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민족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변화시켜 간 제자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한 제자(‘시몬’으로 추정)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 사도행전 1:6~8 
 
4.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인가?  
    * 사도행전 1:3b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제자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념과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훈련 소그룹 안에서 이념의 양극단에 있는 제자들을 섬기면서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요13:34~35). 
당신은 주님의 명령과 권면을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민족주의 사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 본문 읽기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말씀기도제목 
1. 내 안에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민족주의적인 열정’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선교적인 열심”이 충만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2.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념과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부질없는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생명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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